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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인 유튜버의 한국 관련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유발하는 감정 반응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청자의 댓글 분석을 통해 문화 수용 구조와 정체성 형성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2025년 6월 기준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유튜버 다섯 명을 선정하여 각 채널의 조회수 상위 세 편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총 천오백 건의 댓글을 수집해 형태소 분석기 오픈소스 kiwi와 군산대학교에서 개발한 KNU 한국어 감성사전으로 정제하고 SPSS 28.0를 활용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유도했으며 감사, 공감, 유머가 주요 범주로 나타났다. 먹방과 브이로그는 친근감과 유머를, 문화 소개는 존경과 자부심을, 교양 정보형은 인지적 만족은 높았으나 감정적 몰입은 낮았다. 비서구권 유튜버는 서구권보다 강한 감정 강도를 유발했으며, 자연스러운 표현과 상호작용을 통한 진정성이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가 한국 문화 수용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 중요한 함의를 지님을 보여준다.

        

        
          
            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related content produced by foreign YouTubers elicits emotional responses among Korean viewers and how these responses relate to cultural reception and identity formation. Five foreign YouTube channels with more than 100,000 subscribers as of June 2025 were selected, and the three most-viewed videos from each channel were analyzed, yielding a sample of fifteen videos. A total of 1,500 Korean-language comments were collected, processed using morphological analysis and a sentiment lexicon, and analyzed in SPSS through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d t-tes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ntent predominantly generated positive emotional responses, with gratitude, empathy, and humor emerging as the dominant categories. Mukbang and vlog content fostered intimacy and humor, while cultural introduction videos evoked respect and pride. By contrast, informational content yielded higher perceived cognitive value but lower emotional engagement. Additionally, content produced by non-Western YouTube channels elicited stronger emotional intensity. Perceived authenticity, conveyed through natural delivery and interaction with viewers, emerged as a key factor in fostering trust and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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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본 연구는 외국인 유튜버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댓글로 분석해 외국인 유튜버의 한국 콘텐츠가 지니는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은 전 세계인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그 중 유튜브는 개인의 경험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국가적 문화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주요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1]. 이 가운데 외국인 유튜버가 제작한 한국 관련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한국인의 문화적 자아를 외부의 시선을 통해 재인식하게 하는 특징을 지닌다[2],[3].

      외국인 유튜버의 브이로그, 먹방, 문화 체험 영상은 익숙 한 일상을 낯설게 재현하면서도 동시에 친근하게 전달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4]. 이러한 과정에서 시청자는 웃음, 자부심, 공감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며, 영상 소비는 감정적 교류로 확장된다. 또한 외부의 긍정적 반응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평가를 의식하는 인식 구조를 드러낸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댓글, 구독, 공유는 시청자의 감정이 집단적으로 표현되고 확산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외국인 유튜버의 자연스러운 반응과 언어적 시행착오는 공감을 유도하며, 댓글을 통해 감정이 공유되고 정렬되는 과정에서 집단적 유대가 형성된다. 이러한 특성은 플랫폼 환경에서 감정 형성과 공감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H. A. R. Lee, H. I. Jung, and S. Y. Bae의 ‘Framing Korea: the role of international student YouTubers in shaping destination perceptions’는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장지원, 김다연, 김현경, 전승우의 연구 ‘한국인들은 왜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를 보는가?: 포스트식민주의 관점에서’는 한국 시청자의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 소비 동기를 설명하였다. 또한 이은선의 연구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가 이용자의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이 수용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조회수, 태도, 이용 동기 중심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댓글에 나타난 실제 감정 반응 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문화 수용과 연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5]-[9].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 출신 파비앙, 스리랑카 출신 쇼마, 우즈베키스탄 출신 구잘, 이집트 출신 야스민, 캐나다/한국 국제커플 채널 ‘2hearts1seoul’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채널의 상위 조회 콘텐츠 댓글 1,500건을 수집하여 시청자의 감정 반응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통합 분석하고자 한다. 감정의 방향성과 함께 강도를 계량화하여 콘텐츠 유형 및 표현 방식에 따른 공감 구조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 외국인 유튜버의 콘텐츠가 한국 문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시청자의 감정 반응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고찰한다. 셋째, 이러한 감정 반응이 플랫폼 상호작용과 진정성 인식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가 단순한 영상 소비를 넘어 공감과 유대가 형성되는 디지털 감정 구조의 장으로 기능함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플랫폼 환경에서의 외부 시선과 문화 재인식
        디지털 플랫폼에서 외부 시선은 특정 문화를 위계화하는 권력 구조라기보다, 익숙한 일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해석 장치로 기능한다. 유튜브에서 외국인 유튜버는 한국의 음식, 공간, 생활 장면을 자신의 경험과 감정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며, 이를 통해 한국 시청자는 일상적 장면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낯섦과 친근함이 동시에 발생하며, 이는 시청자의 감정 반응을 자극하고 댓글 참여로 이어져 집단적 의미를 형성한다[10],[11].

        한국 사회에서 외부 평가는 자부심과 동시에 외부 시선을 의식 하는 태도를 함께 형성한다.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가 높은 호응을 얻는 현상은 이러한 양가적 인식 구조를 반영하며, 글로벌 플랫폼 환경에서 외부 반응이 자문화 인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경험하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장면은 익숙한 일상을 낯설게 만들며, 긍정적 반응은 시청자의 친근함과 자부심을 동시에 유발한다. 이는 외부 시선이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문화적 자아 재인식의 계기로 작용함을 보여준다[12].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는 이러한 감정 소비 구조 속에서 특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흥적 반응과 언어적 시행착오는 웃음과 공감을 동시에 유도하며, 낯섦과 친근함이 교차하는 장면에서 정서적 반응이 극대화된다[13],[14]. 예를 들어 서툰 한국어 사용은 유머와 호감을 유발하고, 노력에 대한 존중을 매개로 긍정적 감정을 강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은 댓글을 통해 공유되며 집단적 정서로 정렬된다.

      

      
        2-2 상호작용과 유대감 형성
        디지털 환경에서 시청자와 콘텐츠 생산자의 관계는 단순한 수용을 넘어 댓글, 좋아요, 공유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외국인 유튜버의 한국 관련 콘텐츠는 낯선 시선과 일상적 경험이 결합되면서 시청자에게 공감과 흥미를 동시에 유발하며, 이러한 감정 반응은 댓글 공간을 통해 집단적으로 표현되고 확산된다. 시청자는 외국인 유튜버의 자연스러운 표현, 언어적 시행착오, 생활 적응 과정에서 진정성을 인식하며, 이는 신뢰 형성과 정서적 유대 강화로 이어진다. 진정성은 단순한 개인적 호감을 넘어 집단적 감정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부인이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는 문화적 자부심과 만족감을 동시에 경험하며, 이는 자문화에 대한 인식 강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감정은 댓글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유되며, 공감과 유대감이 집단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결과적으로 진정성은 상호작용을 매개로 감정 소비와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유튜브 댓글은 이러한 감정 공유와 상호작용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이다. 댓글에는 시청자의 감정과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며, 공감, 유머, 존중, 응원과 같은 정서가 반복적으로 축적되면서 집단적 감정 구조를 형성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댓글은 이용자의 만족도, 참여 행동, 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활용되어 왔다. 댓글은 감정이 개별적 수준을 넘어 집단적으로 정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분석 자료로 기능한다.

        감성 분석은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에 내재된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를 정량화하는 기법으로, 사전 기반 접근에서 머신러닝 및 대규모 언어모델 활용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15],[16]. 최근 BERT,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감성 분석은 문맥 이해 측면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며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댓글은 구어체, 축약어, 반복 표현, 비정형 문장 구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므로, 감정 분류 기준의 일관성과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메인 특화 사전을 활용한 접근이 여전히 유효한 방법론으로 평가된다.

        기존 연구들은 감정의 방향성(긍정·부정)이나 참여 지표 중심의 분석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감정의 강도를 계량화하여 콘텐츠의 표현 방식과 연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사전 기반 감성 분석을 중심으로 댓글의 문맥과 표현 강도를 함께 고려하는 보완적 해석을 적용하고, 감정 강도를 정량화함으로써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의 유형 및 표현 방식이 시청자의 공감 구조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17].

      

    

    

  
    
      Ⅲ. 연구 방법론
      
        3-1 분석 대상 선정 기준
        본 연구는 외국인 유튜버가 제작한 한국 관련 디지털 영상물 가운데 한국의 일상을 중심 주제로 반복적으로 다루는 콘텐츠에 주목하였다. 분석 대상은 일회적 화제성이나 개인적 취향에 국한된 영상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중적 수용을 확보하고 한국인의 생활세계를 지속적으로 재현하며 시청자 반응이 축적된 콘텐츠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1인 미디어가 문화 전달 매개로 기능하며 반복적 콘텐츠 소비를 통해 영향력을 형성한다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18].

        먼저 사회적 파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튜브 플랫폼은 추천 알고리즘과 구독 기반 노출 구조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채널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댓글과 공유를 통해 담론 형성에도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복적 소비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중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주제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사회와 문화, 일상적 경험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분석 대상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일회성 이벤트성 영상이나 한국의 일상 및 문화 재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반응형 콘텐츠는 제외하였으며, 단순히 한국 음식 체험, 일상 브이로그, 문화 소개, 교양 정보형 콘텐츠 등 한국 생활세계의 재현이 두드러지는 영상은 분석 범위에 포함하였다.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구권과 비서구권 유튜버를 균형 있게 포함하였다. 이는 특정 문화권의 우열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튜버 유형과 채널 성격이 이용자 태도 및 수용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적 배경 차이가 콘텐츠 재현 방식과 시청자의 감정 반응 구조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적 설정이다[19],[20]. 최종적으로 각 채널에서 조회수 상위 3편을 선정하여 총 15편의 영상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콘텐츠의 질적 다양성과 비교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표 1은 연구분석 대상 유튜버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1. 
				
          

          
            Study and analysis subject YouTuber
          
          

        

        
          
            
              	name
              	YouTube channel
            

          
          
            	Fabien
            	
              
            
          

          
            	Showma
            	
              
            
          

          
            	Guzal
            	
              
            
          

          
            	Yasmin
            	
              
            
          

          
            	2hearts1seoul
            	
              
            
          

        

        
          
            *This table summarizes the YouTuber's name and channel, and the YouTuber's channel name is presented in Korean because it is a proper noun written in Korean.
          

        

        

        본 연구에서의 국적 구분은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탐색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분석 틀로 설정된 것이며, 특정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단정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결과 해석에 있어 국적 변수는 개별 유튜버의 콘텐츠 구성 방식과 표현 전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의 수용 양상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우선 정량적 분석은 각 콘텐츠의 조회수, 좋아요 수, 댓글 수 등 반응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콘텐츠의 도달 규모와 이용자 반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근거가 되며, 단순히 구독자 수에 의존하여 파급력을 추정하는 한계를 보완한다.

        정성적 분석은 콘텐츠에 게재된 한국어 댓글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대상 콘텐츠별 상위 노출 댓글 100개를 표본으로 삼아 총 1,5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상위 노출 댓글은 단순한 기계적 노출의 결과가 아니라, 이용자 간의 공감과 좋아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플랫폼 내 집단적 감정 반응이 응집된 데이터로 볼 수 있다[21]-[23]. 따라서 본 연구는 상위 노출 댓글을 시청자 집단의 대표적인 정서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총 1,500건의 댓글 데이터는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으로 설정되었으며, 개별 댓글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정성적 해석을 병행함으로써 데이터 규모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 알고리즘에 따른 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전체 시청자의 보편적 반응으로 일반화하기보다, 플랫폼 내에서 가시화된 감정 반응 구조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논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표성 확보보다는 감정 표현 구조의 탐색적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는 분석의 질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성 문구, 단순 기호(예: “ㅋㅋㅋ”), 중복 댓글 등을 제외하였다. 수집된 댓글에는 다양한 정서적 반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예를 들어, 일부 시청자는 “이건 정말 고문이네요. 너무나 아름다운 두분(@Taegeun70)”, “최고 미녀 나왔네요(@yhjwin)”, “두분 너무 아름답습니다!(@Qcefer)”와 같이 외모와 분위기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였다. 또 다른 시청자들은 “야무지게 잘 드시네 ㅋ(@junlilkang4058)”, “아따마 시원시원하게 잘드시네요잉(@dertra-p6i)”, “정말 잘드신다 보기 좋아요(@스퀄-b2t)”와 같은 댓글을 남기며 음식 섭취 장면에서 친근감과 즐거움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dlee0724)”와 같은 표현은 감정 몰입과 감동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댓글 예시는 정량적 수치뿐 아니라,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어떤 정서적 공명을 유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질적 자료로 기능한다. 그림 1은 분석방법인 kiwi 형태소 분석기 실행화면이다.

        
          
          

          Fig. 1. 
				
          

          
            kiwi morpheme analyzer
            *This figure is presented in Korean because it analyzes Korean-language comments, requiring the display of original Korean morphemes for accurate linguistic context.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는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어간, 명사, 형용사, 동사 등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정규화하였다. 한국어는 교착어적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의미가 다양한 활용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간을 기준으로 데이터 정제 과정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좋다”, “좋아요”, “좋네”와 같은 표현은 동일한 긍정 반응으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 분류에는 군산대학교에서 개발한 KNU 한국어 감성사전을 활용하였다. 그림 2는 KNU 한국어 감성사전 실행결과이다. 사전 기반 분류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이며 일관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사전적 분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댓글의 맥락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여섯 가지 감정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감정 범주는 감사 및 존경, 친근함 및 공감, 유쾌함 및 유머, 감동 및 응원, 정보성 및 교양, 부정 및 비판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감정 키워드는 전체 댓글에서 출현 빈도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 기준은 소수 의견에 의해 전체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요 감정 경향에 집중하기 위한 장치이다.

        
          
          

          Fig. 2. 
				
          

          
            Results of KNU sentiment lexicon analysis
            *This figure is presented in Korean because it shows the sentiment classification output of Korean-language comments processed with the KNU Korean Sentiment Lexicon, where maintaining the original Korean text is essential for clarity and semantic accuracy.

          
          

          

        

        또한 본 연구는 댓글 텍스트에 국한하지 않고, 각 유튜버의 영상 제작 과정에서 드러나는 메타 정보도 함께 수집하였다. 콘텐츠 제목, 썸네일 이미지, 설명란, 채널 소개문은 유튜버의 기획 방향과 정체성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며, 시청자 반응과 유튜버의 표현 전략을 연결해 해석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댓글 반응을 서사와 시각적 구성, 표현 방식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3-3 분석 틀 구성
        본 연구는 정량 지표와 정성 감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시청자 반응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일곱 단계로 설계하였다. 그림 3은 연구 절차 및 분석 프로세스이다.

        
          
          

          Fig. 3. 
				
          

          
            Research procedures and analysis process
          
          

          

        

        첫째, 국적 다양성 기준을 설정하여 서구권과 비서구권 유튜버를 균형 있게 포함하였다. 둘째, 각 유튜버 채널에서 조회수 기준 상위 3편의 대표 콘텐츠를 선별하였으며, 한국 일상 재현이라는 주제 적합성과 도달 규모를 함께 검토하였다. 셋째, 2025년 6월 13일 기준으로 상위 노출 한국어 댓글 100개씩을 수집하여 총 1,500개를 확보하였고, 2025년 9월 5일에 데이터를 재확인하여 분석 대상의 안정성을 점검하였다. 넷째, 수집된 댓글에 형태소 분석을 적용하고 불용어 제거와 키워드 필터링을 수행하여 핵심 감정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다섯째, 추출 키워드를 여섯 가지 감정 범주로 분류하고 출현 빈도 3% 이상인 항목만 주요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여섯째, 각 감정 범주 내 키워드에 대해 문맥적 강조 정도, 반복성, 감정의 깊이를 반영하여 5점 척도로 강도를 평가하였다. 일곱째, 정량 지표와 감정 범주, 감정 강도를 종합하여 유튜버의 국적, 콘텐츠 유형, 표현 방식에 따른 차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구조는 댓글 반응의 빈도 중심 분석을 넘어, 플랫폼 참여가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고 공유하며, 그 감정이 공감과 유대, 지속적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설명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또한 유튜버의 문화적 배경, 콘텐츠의 서사 구성, 감정 유발 요소의 결합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 반응의 차이와 공감 형성의 조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4 감정 분석 체계
        사전 기반 감성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을 최소화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른 반복 가능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감성 분석이 문맥 이해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유튜브 댓글 데이터는 구어체, 축약 표현, 반복어(예: “ㅋㅋㅋ”, “ㅎㅎ”) 등 비정형 언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데이터 환경에서는 사전 기반 접근이 감정 분류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유리하며, 한국어에 특화된 감성 사전을 활용할 경우 의미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의 일관성과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기반 접근을 채택하였으며, 동시에 댓글의 문맥을 고려하여 감정 범주를 보완함으로써 단순 키워드 기반 분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감정 범주는 여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감사 및 존경, 친근함 및 공감, 유쾌함 및 유머, 감동 및 응원, 정보성 및 교양, 부정 및 비판이다. 예를 들어 웃기다는 유머 범주로 분류하였고, 대단하다는 존경 범주로 배치하였다. 감정 선택 기준은 출현 빈도 3% 이상일 경우 주요 감정으로 간주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감정 강도는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정량화하였다. 예를 들어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는 5점, 감사합니다는 4점, 좋네요는 3점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빈도 분석을 넘어 감정 반응의 깊이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분석결과
      총 1,500건의 댓글 데이터는 SPSS 28.0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으로 감정 범주별 분포를 산출하고, 교차분석으로 콘텐츠 유형과 감정 반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콘텐츠 유형별 감정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검증하였으며,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서구권과 비서구권 유튜버 간 감정 강도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4-1 유튜버별 콘텐츠 특성비교
        본 연구는 국적과 콘텐츠 유형이 서로 다른 외국인 유튜버 5인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각 채널의 대표 콘텐츠를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 대상은 프랑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캐나다 출신 유튜버로 구성되었으며, 각 채널에서 조회수 기준 상위 3편씩 총 15편의 영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별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한국 문화 재현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회수는 단순한 인기 지표를 넘어 콘텐츠의 사회적 수용과 파급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콘텐츠 유형은 먹방, 일상 브이로그, 문화 소개, 교양 정보형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먹방과 브이로그는 높은 조회수와 댓글 반응을 보이며 시청자의 정서적 반응을 즉각적으로 유도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음식과 일상 경험은 언어적 장벽 없이 이해 가능한 요소로 작용하여 몰입과 공감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반면 문화 소개 및 교양 정보형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즉각적 반응은 낮았으나, 정보 전달력과 설명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보이며 문화 이해를 심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적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었다. 서구권 유튜버는 문화 비교와 설명 중심의 콘텐츠에서 강점을 보이며, 유머와 구조적 설명을 통해 시청자의 인지적 공감과 흥미를 유도하였다. 반면 비서구권 유튜버는 일상 브이로그와 먹방을 중심으로 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정서적 공감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콘텐츠 유형뿐 아니라 표현 방식과 서사 구성에 따라 시청자의 몰입과 감정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 환경에서 한국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며, 시청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 구조로 수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는 유튜버별 콘텐츠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2. 
				
          

          
            Comparison table of content characteristics by Youtuber
          
          

        

        
          
            
              	Youtuber Nationality
              	Main Content Type
              	Subscribers
              	Keywords 
(from Comments)
              	Representative Keywords
            

          
          
            	France
            	Cultural Introduction
            	464K
            	Authenticity, Respect
            	Thankful, Awesome
          

          
            	Sri Lanka
            	Vlog, Mukbang
            	290K
            	Humor, Effort, Character
            	Funny
          

          
            	Uzbekistan
            	Vlog
            	259K
            	Affection, Appearance
            	Pretty, Heartwarming
          

          
            	Egypt
            	Vlog
            	115K
            	Empathy, Adaptation, Relatability
            	Relatable, Enjoyable
          

          
            	Canada
            	Cultural Commentary, Information
            	229K
            	Knowledge, Comparison, Clarity
            	Insightful, Trustworthy
          

        

        

      

      
        4-2 댓글 기반 감정 반응 분석
        분석 결과, 감사 및 존경이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친근함 및 공감 24.6%, 유쾌함 및 유머 19.3%가 뒤를 이었다. 감동 및 응원은 11.5%, 정보성 및 교양은 6.1%였으며 부정 및 비판은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는 감정 반응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Fig. 4. 
				
          

          
            Emotion response distribution chart
          
          

          

        

        세부적으로 보면 감사 및 존경은 유튜버의 자연스러운 태도, 성실함,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친근함 및 공감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 속에서 겪는 일상 경험이 시청자 자신의 경험과 연결될 때 주로 나타났으며, 유쾌함 및 유머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나 언어 실수, 상황적 어긋남에서 많이 발생했다. 감동 및 응원은 진지한 메시지나 따뜻한 태도가 드러날 때 자주 등장했고, 정보성 및 교양은 문화 차이에 대한 설명이나 제도 비교 맥락에서 확인되었다. 부정 및 비판은 낮은 비율이었으나 과장된 반응이나 반복되는 영상 구성에 대한 피로감에서 비롯되었다. 표 3은 감정 범주별 대표 키워드와 빈도를 제시한다. 그림 5는 감정 범주별 상위 키워드의 빈도를 시각화한 것이다.

        
          Table 3. 
				
          

          
            Top keywords by emotional category
          
          

        

        
          
            
              	Emotion Category
              	Top Keywords
              	Frequency (%)
            

          
          
            	Gratitude/Respect
            	Thankful, Awesome
            	18.5
          

          
            	Empathy
            	Relatable, Warm
            	16.2
          

          
            	Humor
            	Funny, LOL
            	14.9
          

          
            	Moving/Encouragement
            	Touched, Support
            	12.3
          

          
            	Intellectual/Informative
            	Informative, Knowledge
            	9.8
          

          
            	Critique/Negative
            	Overdone, Boring
            	5.1
          

        

        

        
          
          

          Fig. 5. 
				
          

          
            Frequency of top keywords by emotional category
          
          

          

        

        이 결과는 댓글이라는 참여 공간이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시청자들 사이에서 감정이 공유되고 정렬되는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는 공감과 웃음을 매개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일부 반응은 문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자부심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4-3 콘텐츠 유형별 수용 특성
        콘텐츠 유형에 따라 시청자의 감정 반응과 몰입 방식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먹방 콘텐츠는 음식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정서 반응을 유도하였다.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은 감사, 감동, 응원과 같은 반응을 자극했으며, 이는 음식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생활 경험으로 공유된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브이로그 콘텐츠는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한국 생활을 보여주며 시청자에게 몰입과 공감을 유발했다. 언어적 시행착오, 대중교통 경험, 생활 습관의 차이는 친근함과 웃음을 동시에 제공했다. 문화 소개 콘텐츠는 설명 중심의 구성으로 지적 흥미와 문화적 자부심을 환기시켰으나 감정적 몰입보다는 이해와 수용의 태도가 두드러졌다. 교양 정보형 콘텐츠는 전문적 설명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 전달에는 효과적이었으나 감정적 몰입도는 낮았다. 일부 반응에서는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확인되었다.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 결과, 콘텐츠 유형별 감정 반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는 콘텐츠 유형별 평균 감정 강도를 제시하며, 그림 6은 유형별 평균 감정 강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Table 4. 
				
          

          
            Comparison of emotional response intensity by content type (5-point scale)
          
          

        

        
          
            
              	Content Type
              	Gratitude
              	Empathy
              	Humor
              	Moving
              	Intellectual
              	Critique
            

          
          
            	Mukbang
            	4.5
            	4.2
            	4.8
            	3.6
            	2.1
            	1.5
          

          
            	Vlog
            	4.3
            	4.4
            	4.6
            	3.8
            	2.4
            	1.3
          

          
            	Cultural Introduction
            	4.8
            	4.1
            	3.5
            	4.3
            	3.2
            	1.2
          

          
            	Cultural Commentary, Information
            	3.2
            	2.8
            	1.9
            	2.7
            	4.7
            	1.7
          

        

        

        
          
          

          Fig. 6. 
				
          

          
            Average emotional intensity by content type
          
          

          

        

        분석 결과 먹방과 브이로그는 공감과 유머에서 높은 강도를 보였고, 문화 소개 콘텐츠는 감사 및 존경과 감동의 반응이 두드러졌다. 반면 교양 정보형 콘텐츠는 지적 만족을 제공하나 정서 반응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는 일상성과 자연스러움이 강조된 콘텐츠일수록 정서적 유대가 강화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4 국적별 감정강도 및 진정성
        국적에 따른 감정 강도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비서구권 유튜버 콘텐츠의 평균 강도는 4.11로 서구권의 3.92보다 높았다. 이는 비서구권 유튜버가 보여주는 감탄, 노력, 경이로움의 표현이 시청자에게 더 큰 정서 반응을 유도했음을 의미한다. 해외 미디어 콘텐츠가 수용자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논의와도 연결된다. 다만 결과가 제한된 표본 내에서 관찰되었으므로, 국적 자체의 효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콘텐츠 구성 방식, 표현 스타일, 상호작용 방식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의 여지도 두어야 한다. 표 5는 국적 집단별 감정 강도 평균과 표준편차, 검정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7은 국적별 긍정 및 부정 감정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Table 5. 
				
          

          
            Average emotional intensity by Youtuber nationality (5-point likert scale)
          
          

        

        
          
            
              	Nationality Group
              	Mean (M)
              	SD
              	t
              	p
            

          
          
            	Western Youtubers
            	3.92
            	0.84
            	2.17
            	0.031
          

          
            	Non-Western Youtubers
            	4.11
            	0.79
          

        

        
          
            Note: Independent samples t-test comparing Western vs. Non-Western Youtubers.
          

        

        

        
          
          

          Fig. 7. 
				
          

          
            Distribu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by Youtuber nationality
          
          

          

        

        이러한 차이는 언어 숙련도나 설명 방식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시청자들은 비서구권 유튜버의 일상적 경험과 시행착오에서 더 큰 몰입과 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생활 장면이 자연스럽게 구성될 때 강화된다.

        또한 시청자들이 인식하는 진정성은 댓글 분석 과정에서 ‘자연스럽다’, ‘진짜 같다’, ‘솔직하다’와 같은 표현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댓글은 평균 감정 강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진정성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댓글은 평균 감정 강도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표현의 자연스러움은 공감 형성의 핵심 요인이었다. 둘째, 과도한 연출이 배제된 영상은 신뢰와 몰입을 높였다. 셋째,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은 시청자가 콘텐츠 경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공하여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진정성은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신뢰와 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진정성 분석은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수행된 제한적 결과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측정 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국적별 차이는 특정 문화권의 특성이라기보다, 개별 유튜버의 표현 방식과 콘텐츠 서사 구조가 시청자의 감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탐색적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결과는 제한된 표본에 기반한 탐색적 분석 결과로, 국적 변수의 일반화에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4-5 분석결과의 의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는 전반적으로 긍정 정서 중심의 반응 구조를 형성하며, 시청자의 정서적 안정감과 문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강화한다.

        둘째 콘텐츠 유형은 감정 반응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먹방과 브이로그는 일상성과 자연스러움이 두드러져 공감과 유머의 반응을 강화했고, 문화 소개와 교양 정보형 콘텐츠는 이해와 학습 중심의 수용을 강화하였다.

        셋째 국적별 차이는 시청자가 어떤 구성과 표현을 더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와 연결된다. 비서구권 콘텐츠에서 감정 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특정 문화권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적응 과정이 드러나는 일상 장면이 공감 반응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진정성은 시청자의 감정 반응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관련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감정 강도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연스러운 표현과 일상적 경험이 강조된 콘텐츠일수록 진정성 관련 반응과 감정 강도가 동시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진정성이 시청자의 정서적 몰입과 공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튜버가 제작한 한국 관련 콘텐츠는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플랫폼 참여를 통해 감정이 공유되고 공동체적 반응으로 정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시청자는 외부 시선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공감과 유머, 감사의 감정을 댓글 공간에서 서로 확인한다. 따라서 외국인 유튜버 현상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감정과 공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유튜버가 제작한 한국 관련 콘텐츠가 한국 시청자에게 유발하는 감정 반응과 그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유튜버 5인의 상위 콘텐츠 15편과 댓글 1,500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청자의 정서적 경험과 문화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시청자의 감정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 범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감사 및 존경, 친근함 및 공감, 유쾌함 및 유머가 주요 범주로 나타났다. 먹방과 브이로그는 일상성과 체험성을 기반으로 즉각적인 공감과 몰입을 유도하였고, 문화 소개 및 교양 정보형 콘텐츠는 설명과 정보 전달을 통해 존중과 인지적 만족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콘텐츠 유형이 감정 반응의 방향성과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국적에 따른 감정 반응 차이도 확인되었다. 서구권 유튜버는 비교와 설명 중심의 콘텐츠를 통해 안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반면, 비서구권 유튜버는 일상 적응 과정과 생활 경험이 드러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보다 높은 감정 강도를 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특정 문화권의 차이라기보다, 표현 방식과 서사 구성에 따라 시청자의 공감과 몰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정성은 시청자의 감정 반응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연스러운 표현과 일상적 경험, 그리고 댓글을 통한 상호작용은 신뢰와 몰입을 강화하며, 이는 공감과 유대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가 플랫폼 환경에서 감정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댓글 기반 감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정의 방향성과 강도를 함께 분석하고, 이를 콘텐츠 유형 및 표현 방식과 연결하여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진정성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공감 형성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의 감정 소비와 문화 수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본 연구는 상위 노출 댓글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플랫폼 알고리즘의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분석 대상이 제한된 채널에 국한되어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분석 범위를 한국어 댓글로 한정함에 따라 글로벌 이용자의 다양한 언어권 반응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선택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언어권과 확장된 표본을 포함한 비교 분석과 함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감정 변화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인 유튜버 콘텐츠는 시청자가 외부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재해석하고, 댓글을 통해 감정과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감과 유대가 형성되는 디지털 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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